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신약성경에 담긴 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환원운동’을  3세기에 걸쳐 펼치고 있는 독
립교회들의 공동체(association)이다. 

‘그리스도의교회들의 개혁운동’(스톤-캠벨운동)
은 인도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
로써 영미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



스톤-캠벨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

⚫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1831-81), 
⚫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1863-1945), 
⚫ 미국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1908-73), 
⚫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11-2004), 
⚫ 소설 벤허의 작가 루이스 월리스(1827-1905), 
⚫ 장학프로그램 입안자 J. 윌리엄 풀브라이트(1905-95), 
⚫ 미국 최대 석유회사 창업자 토마스 W. 필립스(1835-1912),
⚫ 미국 최대 교회 설립자 밥 러셀 등이 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초기 목회자들은
상당수가 독립운동가들이었다. 



최성진 장로/목회자

평안북도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
문인동기독교회

독립만세시위로
징역 1년형 받음



김요한(흥범) 목사

협성신학, 미국 밀샙스대학 수리
과 졸업, 에모리대학교 신학석사

만세시위사건 때 체포되어 감옥
에서까지 만세를 외쳤으며, 

‘기독교회’제3대 포교관리자로서 
신사참배 거부로 3차례 투옥







도쿄 와세다 대학 졸업, 광복군 섭외부장,
김은석 목사의 반천련, 김포그리스도의교회



최춘선 목사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 예수 십자가는 생
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십자가 젖 줄
기 하나, 교회 하나, 교
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
라도 교회는 하나다!”



성낙소 목사

1919년 독립만세사건으로 
1920년 7월 30일 

포교폐지 당함
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2

면(대정 9년 9월 25일)



오현팔 목사

⚫ 한의사
⚫ 1923년 연희전문 졸업
⚫ 1913년 9월부터 항일

모의 군사훈련 시작.
⚫ 광복단 경북도책 간부 

및 영양군책.



⚫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으로 체포 구금
⚫ 1919년 10월 소총 50여정 구입 및 일제와 총격사건

으로 3년형 받음.

매약행상허가증
(1922년)



정인소 박사 

⚫ 국회의원(5.16군사정변 48
시간 전)

⚫ 일제 때 128회 투옥
⚫ 국학대학 교수, 국민대학 

교수, 청주대 대학원 원장
⚫ 신생활일보사 이사장, 
⚫ 한국세계어협회회장
⚫ 방송설교.



Sanki Hoksei는
함경남도 북청군 ‘삼기
(三岐/삼거리) 북서’란 

뜻

동석기 목사/전도자
(교역자회)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 집회 
및 만세시위에

참여 독립운동가
1919년 8월 경성지방법
원에서 판결 받고 복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신사참배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통합 반대

1944년 6월 30일까지 조선총독부로부터 포교
소, 포교자 및 포교관리자 모두 폐쇄 당함.



포교소 폐지포교자 폐지



폐쇄당한 후 지하교회로 살아남은 두 교회

돈암동교회와 내수동(경성)교회(1943년 필운동으로 
이전)는 해방 전 직후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힘쓴 파종 겨자씨앗이었다.

최상현과 성낙소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기

름을 공급한 두 감람나무.





해방직후 2개 교회가 5년 후 42개, 10년 후 75개, 40년 후 286개로 발전



참고 서적들 



1.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협의회/총회)의 명칭

⚫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 1932년 6월 11일부터 1936
년 7월 8일까지(요츠야선교부)

⚫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 1936년 7월 8일부터 해방직후까
지(요츠야선교부)

⚫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 1935년 4월 25일부터 해
방직후까지. *‘南大門通’=‘南大門路’(현 협의회 및 총회)

⚫ ‘그리스도의 교회’ - 해방직후부터. 예: ‘1946년 그리
스도의 교회 합동 선언문’(성낙소와 최상현)





2.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의 명칭:

⚫ ‘기독의교회’(基督の敎會) - 1937년 5월 12일부터 해
방직후까지

⚫ ‘그리스도의 교회’ - 해방직후부터



3. 미국 스톤-캠벨운동(환원운동)권의 명칭

분열이전 1세기(1804년부터 1906년까지) 
⚫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Churches
⚫Churches of Christ

분열이후 1세기 반(1906년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Churches, Churches of 

Christ) 
⚫Churches of Christ



1960년대이후 현재

⚫Churches of Christ (교역자회)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협의회/총회)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제자회)



I.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1924-45)

1.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시작

⚫1907년 초 –도쿄주재 요츠야(四谷)선교
부(Yotsuya Mission)의 윌리엄 D. 커닝
햄, 오사카성경대학의 M. B. 매든 평양
대부흥운동 직접 목격. 

⚫1924년 3월 25일 - 커닝햄 부부 
선교기지 물색 차 경성(서울) 방문.



1930년 4월 27일- 제1호 ‘그리스도(인)의교회’ 조직-
1929년 3월 26일 파송된 박흥순(장로교 목사)이 계동에 설립.

1941년 요츠야선교부 한국선교 포기

⚫1941년 4월 1일 새 종교법 시행. 외국인 선교 및 후원 중단. 

⚫1941년 3월말까지 17년간 한국에 교회 17~19개 설립
(성경훈련원/아현동, 한국인 사역자 13명과 여전도사들). 

⚫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 발발.

⚫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인 사역자들의 대다수가 성결교회 출신.

⚫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음.



➢ 남한의 대표적인 교회
인천송현기독교회(유치원, 신학원)



인천송현기독교회-일제강점기말 정황

⚫ 1943.5  일제 탄압으로 금곡동기독교회와 유동(화정)기
독교회가 송현기독교회와 통합

⚫ 1945.8.12 개척멤버 유진우 집사 장로장립
⚫ 1945.11  임준식(아현동 성경훈련원 출신) 장로 장립
⚫ 1945.11  개척멤버 정삼선(아현동 성경훈련원 출신) 및 유진

우 장로 외 70여명이 분가하여 이후 제일장로교회(통합)로 
재건.

⚫ 1945.12.10  신신근(평산 무웅) 목사 별세 8일 만에 송현
성결교회로 재건



인천 송현성결교회               



인천 제일장로교회(통합)



➢ 북한의 대표적인 교회
방현기독교회

평안북도 구성군
공산화로 교회들 폐쇄 

내과 
의사 
父子
장로





해방 후 형편

⚫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들 중, 김문화(산 돈암정교회), 성낙
소(내수정교회), 이난기(용산교회), 윤낙영(아현정교회), 그
리스도의교회들에 합류 및 채이스 선교사와 협력.

⚫ 커닝햄의 조선기독교회의 알렉산더 캠벨 혹은 여호수아였던 
이인범 목사,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장로교회 부임. 1951
년 금산에서 별세.

⚫ 커닝햄의 조선기독교회의 발톤 스톤 혹은 갈렙이었던 이원
균 목사, 1955년 침례교회에 부임하여 1969년 82세로 별세.



요츠야선교부가 만든 1936년 달력, 천안 독립기념관 소장



II. ‘기독교회’선교부의 한국선교(1935-91)

1.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출범과 J. 마이클 쉘리 선교사

쉘리 선교사는
요츠야선교부
의 후원자였고, 
실행위원이었
으며, 요츠야선
교부의 조선기
독교회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
였다.



⚫ J. 마이클 쉘리 가족은 1935년 3월 20일경 한국에 도착.

1935년 4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

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
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 계출.

⚫ 쉘리 가족은 건강문제와 커닝햄과의 불화로 1935년 10월 28
일 미국으로 영구 귀국. 

⚫ 자신을 대신할 조선기독교회 선교사로 존 T. 채이스를 추
천.





2. ‘기독교회’(남대문통)의 발전과 
존 T. 채이스 선교사



⚫ 1927년 3월 4일부터 1934년 10월까지 
W. D. 커닝햄(Cunningham)의 요츠야
선교부에서 7년 8개월간 월급 선교사
로 헌신하였던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36년 11월 7일이었다.

1937년 2월 25일 포교규칙 제9
조에 의거 J. 마이클 쉘리를 존 T. 채
이스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





존 T. 채이스(John T. Chase)의 주요업적
⚫ <한국인 전령>(Korean Messenger) 발행-1937년,

⚫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설립-1937년,

⚫ 송월동선교부 건물 임대 및 매입 -1937~39년)

⚫ ‘한국인성서훈련원’ 개교-1937년

태평양전쟁 전까지 5개 교회 설립

⚫ 선교사들 모집 - 존 J. 힐(John J. Hill) 가족

⚫ 1949년 3월부터 1950년 7월까지 Christian Standard지와 함
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짓기 위하여 5만
62달러 90센트 모금. 비교: 목회자후원 10불, 임대료 15-20불.



기독교회선교부의
‘한국인성경훈련원’의 교육생 겸 목회자들

성수경 학생
1937년 12월 
24일 가입

성낙소 목사
1939년 초 
가입. 
1936.09.04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에서 포교폐
지 당한 후 
1937-38년 
‘조선예수교
회’에 소속.

1937년 가입 멤버들



한국인 성서훈련원의 최초 교재



(이 소책자 18-19쪽)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그리스도의 교회 성명서
1937년 한국어로 번역









1943년 이전, ‘기독교회’(남대문통)들의 제1호 자기 건물, 사직공원 앞.











3.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새 출발과 존 J. 힐 선교사

18세26세



⚫혼례를 치른지 꼭 한 달이 지난 1939년 5월 23일 존과 에
스더 힐 부부는 한국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 1939
년 6월 21일 서울(Keijo, 경성) 도착.

⚫ 서울 체류 1년 후 채이스 가족 기독교회선교부 건물구
입비의 부족분 모금을 위해서 1940년 6월 1일에 서울을
떠나 18일 미국에 도착.

1) 존 J. 힐의 초기 선교활동(1939.06.21-1940.11.16)



⚫존 힐 부부, 한국에 온지 1년 6개월만인 1940년 11월
16일 ‘마리포사’(Mariposa)호를 타고 미국으로 철수.

존 채이스 1941년 2월 24일 급거(急遽) 입국하여 3월
말까지 체류. 일경들이 선교사 접촉자들을 소환하여 혹독
하게 다룸.

⚫존 채이스 가족과 존 힐 가족의 가재도구들을 모두 팔
아 일 년치 목회자들 사례비와 교회임대료를 마련함. 

⚫ 출국 전날 밤, 채이스/성낙소/최상현 눈물의 기도회. 바
울과 에베소교회 장로들의 눈물의 기도회 그대로 재현.



⚫ 존 힐이 존 채이스의 부재 기간인 5개월 반 동안 남긴 

가장 큰 업적은 화진포 초도리기독교회(김요한, 존 

힐)와 왕십리기독교회(백낙중)가 추가로 개척되게 
한 것이었다. 



⚫군목학교 입학, 중위로 임관하여 태평
양전쟁 참여.

⚫제대 후 버틀러대 신학대학원 입학,

1947년 8월 8일 M.A.학위 취득. 

⚫1940년 11월 16일 한국에서 철수한지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 
서울 도착.

2) 존 힐의 태평양전쟁기간의 활동(1940.11.17-1949.02.17)



3) 존 J. 힐 선교사의 제2차 입국 선교활동
(1949.02.18-1950.06.25)

⚫서울에서의 사역 1949년 2월 18일부터 1955년까지.

⚫연지동에서 1949년 3월 15일 신학교를 개교, 

⚫곧이어 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로 옮김. 학생 수 70여
명.





⚫ 해방직후: 남은 교회 2개
⚫ 1950년 6월 25일: 42개
⚫ 5년간(1945-55년) 40개 증가

⚫최상현, 성낙소는 해방직후 두 감람

나무였고, 김은석은 충청 이남지역에 

세워진 상당수 교회들의 바울이었으며, 

미공군 군목 할 마틴은 미군정시기에 

선교사들의 부재를 메웠다.



4) 존 J. 힐 선교사의 한국전쟁 중과 직후의 선교활동
(1950.06.26-1955.07)

⚫존 힐 선교사 가족은 1950년 6월 26일 새벽 3시경에 인천
에서 피난 배를 타고 피난.  일본 도쿄에 임시 거주.  

⚫1952년경 폴 잉그램 선교사 가족 입국. 일본 도쿄에 임시
거주.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1950년 11월 28일 신
학교 개교.



존 힐, 1952년에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
는데 성공. 공신: 채이스, 힐, 성수경

⚫ 1951년 8월 4일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서 고아 21명을

수용하여 ‘그리스도의교회보육원’(1951-1988. 
1953년경 부평으로 이전) 시작. 이후 인천(1952-현재), 

대전 판암동(‘애생원’, 1951-1970), 대구(1952-1954)에 
보육원 설립과 후원. 

⚫ 부평 보육원과 대전 애생원은 선교부에서 직영. 





“그 가지는 바다까지, 그 새순은 강까지 뻗었다.”
시편 80:11



4.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에스더의 한국인들과의 불륜으로 선교사들 귀
국 결정: 폴 잉그램은 1955년 1월 8일 귀국, 존 힐 

1955년 7월 5일, 여성 선교사들도 B형 간염으로 귀국.

⚫ 존 채이스는 1955년 11월 말에 입국한 해롤드 테일러 부부
에게 ‘기독교회선교부’의 모든 사역(목회자 양성, 교회설립, 
보육원운영, 등)과 재산(송월동 선교부 건물과 토지, 신학교 
교사, 보육원, 등)과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짓기 위해 수년간 모금한 기금까지 모두 물려준 후 1956년 
1월 13일 한국선교에서 손을 완전히 뗐다. 



⚫ 해롤드 테일러는 1955년 한국에 오기 전 중국과 일본에
서 베테랑 선교사들이었던 러셀 몰스와 윌리엄 커닝햄의 
사역을 지켜본, 경력 선교사였다.

테일러는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과정과 제2차세계
대전후 일본의 복구과정을 지켜봤고, 6.25전쟁 직
후인 1955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와 1960년 4.19혁
명과 1961년 5.16혁명을 거쳐 1972년 유신체제까
지 격동기 19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 그러나 다수의 내국인 사역자들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를 진심으로 환영 하지를 않았다. 

⚫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 토착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

한 채 목회자생활보조비 지급방식폐지와 비교
파교회 플랜(비제도, Noninstitutional)을 고
집하였다. 



⚫ 태일러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서울지역에서 성낙소 목사를 
중심으로, 충청이남지역에서 김은석과 이신 목사를 중심으
로 표출되었고, 테일러가 주선해서 미국에 유학시킨 내국인
사역자들한테서까지 표출되었다.

⚫ 테일러는 이런 태도를 분열주의와 교파주의로 보았으나 
일치를 위해 노력했고, 내국인들도 선교사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다. 

⚫ 교회는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김은석, 이신, 최요한 목
사들이 주도한 충청이남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 리더십의 다변화

⚫ 테일러는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과 관계를 쌓아갔으나, 

1959년에 대전에 ‘한국크리스챤미숀’ 과 한국성서
신학교를 세운 존 J. 힐과 리더십을 나눠 가져야 했다. 

⚫ 또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최윤권 목사, 최순국 목사, 

안재관 목사 등이 만든 개인 선교회들이 늘어나고, 용산

에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세워짐으로써 리더십은 더욱 
다변화되었고 변증법적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사진에서 
선교사를  
볼 수 없
다.



사진에서 
선교사를  
볼 수 없
다.

대한기독교신학교 1회 졸업식(1965.12.10). 교수진 우측부터
김진문, 성수경, 강병천, 구강서, 최윤권, 이신, 심영진, 김규상.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의 주요 업적

추락된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을
치유위한 노력.

(2) 전국 교회 순회, 상태파악 및 전수조사. 

(3) 기금 배분: 39개 교회들의 수리 보수 및 매입. 



(4)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
도를｣(For Christ in Korea) 

일 년에 1-3차례 발행.

(5) 1957년 월간 ｢한길｣
(One Way)을 창간.



(6) 신학교 캠퍼스 이전 프로젝트를 실행. 

현재의 
응암역









(7) 보육원 직영(부평, 대전 판암동) 및 후원(인천 숭의동)
및 구호물자 보급. 



(8) 중학교(3개) 설립 및 후원. 



(9) 1961년 3월 13일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복음
회유지재단’을 설립. 

(10) 선교사 가족들 모집. 

⚫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
⚫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





(11) 내국인 젊은이들을 미국에 유학 주선.

테일러 선교
사의 협력자 
및 대한기독
교신학교 설
립의 주역들

테일러의 오른 팔들



(12)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를 조직.

⚫ 제1회 초청강사: 고황경 
박사(서울여자대학 학장)

⚫ 제2회 초청강사: 김윤숙 
박사(숙명여자대학교 교수)



3) 은퇴 후 생활

⚫ 해롤드 테일러는 만 70세 때
인 1974년에 은퇴하였다. 

⚫ 해롤드는 1976년 5월 15일 
만 72세로 별세하였고, 부인 
에이더(Ada)는 1980년 10월 
만 74세로 별세하였다.



III. 증가한 선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성장 동력의 확장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회들과 미국
에서 공부한 내국인 사역자들이 만든 선교회들이 증가
하면서 성장 동력이 확장되었다. 

⚫ 신학교도 서울성서신학교 한곳 뿐이던 것에서 대한기
독교신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대전)가 추가로 설립되
었다.



1950년대 말부터 선교회들이 증가하게 된 이유

⚫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정책이 직접후원선교방
식이기 때문이었다. 

직접후원선교란 선교사가 총회나 협의회로부터 파송받
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선교사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의 신학교들에서 공부한 미국인들 뿐 아니라, 수많은 나
라의 젊은이들에게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지만, 주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일 것이다.



⚫ 그러나 내/외국인들이 만든 선교회 이름들은 모금을 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개가 교단의 공식기구들이 아니며, 
한국에서 쓰였거나 쓰이는 이름들이 아니다. 

⚫ 반면에 존 T. 채이스의 ‘기독교회선교부’, 해롤드 테

일러의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 및 존 J. 

힐의 ‘한국크리스챤밋숀’(한국그리스도의교회유
지재단)은 교단의 공식 기구들이면서 법인이다.



➢ 고든 패튼 선교사의 주요 업적

⚫ 고든 패튼(배도은, Gorden
Harry Patten, 1933.06.24-
2018,09.20) - 선교사, 신학교 
교장, 교회개척자, 문서선교, 
교도소선교, 한국‘기독교회’선
교부 마지막 선교사.



⚫ 1975년 태광출판사를 설립. 1988년까지 총 58권 출판
⚫ <기독교 교리>(1972), <회복된 예언서들의 권위>(1975), <밝

혀진 비밀(요한계시록연구)>(1983) 등을 저술
⚫ 1974년에 제6대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자에, ‘재단법인 그리

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의 제3대 이사장과 제4대 ‘서울성
서신학교’ 교장에 취임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 통합 합의, 
1981년 3월 2일 통합감사예배

⚫ 1984년에는 선교부 건물을 완공, 보람교회, 보람유치원 설립

⚫ 1991년 5월 19일 서울 영동교회 한국 선교 30주년 기념예배



⚫ 장성만 목사(1932.11.29.-2015.12.6)는 대

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부
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학
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경남공업전문대
학(현 경남정보대학교) 학장 및 동서대학
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강원도와 경상도지방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 장성만 목사는 제11,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 민정당 
발기인 및 부산시 
당위원장 , 민정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부의
장을 역임하였다.





청년 장성만의 성공의 배경 

⚫대교그리스도의교회 개척

⚫ 알렉스 빌즈, 리차드 래쉬, 마크 맥시(일본 큐슈)
⚫ 명망 높은 처가식구들의 헌신

⚫ 장성만 목사 자신의 능력과 신앙

⚫ 초기 50년사에 실린 장성만 목사 이야기는 전에 
알려진 적이 없었던 39살 때(청년)까지의 이야기



래쉬 Lash, Richard G. 라시득(羅時
得, 1928-2001) 선교사는 강원도 지역 
교회개척자, 경남정보대학교 공동설립
자.
⚫ 1957년 6월 4일 입국하여 ‘기독교회

선교부’(테일러)의 선교사역에 참여

했다가 1958년 5월 10일 강원도 
강릉으로 옮겨가 주문진교회, 강
릉교회, 병산교회, 구절교회, 평
산교회를 최종묵 등과 함께 개척.



⚫ 래쉬는 1964년 부산으로 선교지를 옮겨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업학교로 2년제 대학과정 출범시킴.

⚫ 래쉬는 학교가 ‘부산실업전문학교’로 인가(승인)를 
받자 한국선교를 접고 1971년 8월 31일 영구 귀국하였다.

⚫ 이후 래쉬는 멜바와 이혼하였고, 최규순과 재혼하여 강원
도 강릉, 병산 등에서 동역했던 최종묵 목사 부부가 거주
하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정착하여 살다가 73세로 2001
년에 별세하였다.



38세 때    43세 때              39세 때 



알렉스와 베티 빌즈(Verlen
Alex & Betty Bills, 
1921.04.12.-002.05.14) - 라디
오방송 선교사

부산에서의 라디오 방송선교



⚫ 알렉스 빌즈(Verlen Alex Bills) 부부는 라디오전파선교
를 위해서 1951년에 일본 오사카(大阪)에 선교사로 부임

⚫ 빌즈는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RM: Christian Radio
Mission)을 세워 일본에서 5년간 상업방송국들의 시간을 사
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라디오선교프로그램을 방송.

⚫ 월간소식지 ｢파장｣(Wave Lengths)을 발행.

1954말 한국정부로부터 기독교라디오방송국 설립
(부산) 허가서를 받았다.



⚫ 빌즈는 이 허가서를 근거로 1956년 9월 24일 법인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RM Incorporated)을 미
국에 설립하였으며, 1956년 12월 13일 전 가족이 부
산으로 옮겨와 1961년까지 5년간 방송전파선교사로
서 선교방송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 뿐 아니라, 후
속사업으로 성경통신강좌, 교회개척, 지도자육성 등
의 선교사역에 전념하였다.

⚫ 빌즈는 라디오방송국에서 함께 사역할 일군들을 
모집하였다.



⚫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양이 
CRM의 업무비서, 음악 보조, 성경 강의를 위해 1957년 10
월에 입국하였고, 1959년 2월 25일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 조셉 세걸키(Joshep & Maxine Seggelki) 가족이 CRM
의 업무 추진 담당자(Traffic Manager)로 1958년 1월 31
일 입국하였다. 1962년에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거부당
하여 재입국하지 못하였다.

⚫ 버트 엘리스(Bert & Marjory Ellis) 가족이 CRM의 프
로그램 제작부 담당자로 1958년 5월 3일 부산을 통해 입국
하였다. 엘리스 가족은 1982년 6월경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알렉스 빌즈는
 

⚫ 1958년 1월 9일 부산시 광안동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 1958년 9-10월경에 기초 작업을 시작하여 12월 26
일에는 마룻대(ridgepole)를 올리는 상량식까지 가
졌지만,

⚫ 자금 부족으로 방송국건립이 끝내 무산되었다.





1. 존 힐 선교사의 생애 
후반기 선교사역

1) 존과 제인 힐(John
and Jane Hill) 가족의
재입국과 후반기 생애

IV. ‘한국 크리스챤 밋숀’의 한국선교



⚫ 1950년대 충청전라지역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
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 김은석 목사가 1963년 1월 21일 별세하시면서 존
힐은 김은석의 터전인 충청전라지역을 선교 사
역지로 물려받은 셈이 되었다.



⚫ 존 힐이 1955년 7월 5일 한국을 떠난 후, 동년 11월
에 ‘기독교회선교부’를 물려받은 해롤드 테일러 선
교사가 4년간 수 차례 순방(巡訪)하고 충청전라지역
에 공을 들였지만,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존 힐이 해
롤드 테일러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충청전라지역에
서 누릴 수 있었다.

⚫ 첫째는  김은석 목사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테
일러 선교사의 후원방식과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었
고, 한국인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힐을 반기는 기운
이 역력하였기 때문이다.



⚫ 둘째는  충청전라지역에서 영향력이 컸던 김은석 목사가 1963
년 1월 21일 별세하기 전까지 만 3년(1960-62)가량 1959년 10
월경부터 존 힐 선교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왔기 때문이다.

⚫ 셋째는  때마침 이 짧은 시기는 테일러 선교사가 7,087평의 역
촌동(현 신사동) 땅 위에 새 캠퍼스를 조성 중이던 때였다. 서
울성서신학교가 3년간 문을 닫았던 바로 그 시기인 1959년 12

월 1일에 존 힐은 대전에서 한국성서신학교를 시작하였다. 



⚫ 따라서 1960년대는 존 힐과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력
이 충청전라지역에 크게 미친 기간이었다.

⚫ 이 시기는 존 힐 선교사의 생애 황금기였다. 일
제의 탄압도, 6·25와 같은 전쟁도 없었다. 학생들과 
목회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도 받았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족한 선교자금이었다. 그

는 1972년 6월, 한국 나이로 60세 때 한국에서 은퇴
하였다.



2)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챤 밋숀’의 설립
(1964.04.17)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으로 개명
⚫ 현재 32개의 교회들 가입.



3) 존 힐 선교사가 후원한 학교

⚫ 노봉욱 장로가 세운 논산 순
의도 중학교(연무여자중학교),

⚫ 양정식 목사가 운영한 경북 
안동복음중학교,
장호원
충주

⚫ 이리 맹아 어린이학교.



4) 존 힐 선교사가 설립했거나 후원한 보육원들

⚫ 존 힐 선교사는 1951년 8월 4일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을 시작하였고, 이종만 목사가 
1952년 8월 1일에 설립한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
원, 1950년대 초에 설립된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
회 애생원, 1952년에 설립된 대구 배성보육원, 1959년 
이후 홍경채가 설립한 부산 성광원, 노봉욱 장로가 
1959년 10월 15일에 설립한 논산(연무) 에덴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 또 자신의 맏딸 버지
니아가 대전 선교부에 
1968년에 설립한 보육
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직접 
관리하였다. 이 밖에
도 충남 부여군 합송
리에 구애보육원이 있
었다.



5) 한국성서신학교의
설립과 건축

⚫ 한국성서신학교는 
‘대전성서신학교’
라는 이름으로 존 
힐(John Hill) 선
교 사 에  의 해 서 
1959년 12월 1일
에 개교 되었다.



이신 목사 작품



⚫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출범과 
초기 50년 역사는 선교사들과 선교회
들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나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그들의 시대를 마감하였다.

V.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



⚫ 그리고 토종 선교의 기반은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
에 의해서 닦여왔다.

⚫ 1940-50년대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는 
오늘날 다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필요한 동력
(動力)일 수 있다.

⚫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초기 50년사>에서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마지막 장
에 배치한 이유이다.



⚫ 김은석 목사는 1946년에 부강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1963년 1월 21일 별세하기까지 대략 

16년 동안 신화신학성경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수 십여 개
의 개척교회들이 자력으로 세워지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선교사 정서와 토착적이고 자생
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 김은석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례들은 선교사들과 선교회들
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국인들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만으로
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본보기이다.



충청 이남권의 반선교사 정서

⚫ 충청이남지역에 기반을 둔 김은석 목사와 이신 목사 
등은 성령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인 데다가 선교사들
(채이스, 힐, 테일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아니한, 스
스로도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의 목회자들임을 자긍하는 이들이었다.



⚫ 충청이남지역 목회자들은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사
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에 매우 불편해 했다.

이견의 핵심은 성령론이었고, 교단조직의 필요
성을 느낀 목회자들도 있었다. 충청이남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세워

진 교회들이 아니라 성령의 카리스마를 강조한 김은
석, 이신, 최요한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다.



⚫ 1950년대 초에는 이런 불편을 참지 못하여 정찬성 
목사, 김상호 목사(오산리 금식기도원 주임목사로 
섬김), 최요한 목사(몇 년 후 돌아와 목포 그리스도
의 교회를 세움), 김교인(1890-1970) 장로 등이 그
리스도(인)의교회들을 떠나 순복음으로 넘어갔다.

최요한 목사가 돌아온 것은 그리스도의교회에
대한 신념 뿐 아니라,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등과의 끈끈한 의리 때문이었다.



김은석은 성경의 사람
⚫ 김은석 목사는 성경으로 완전무장한 하나님의 용사였다. 성

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말하며, 성경의 내용만을 설교하고,
성경의 내용만을 가르친, 성경에 목숨 건 성경의 사람이었다.

김은석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바울
⚫ 성경 위에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세웠던 신약성경교

회의 개척자였고,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도 바울이
었다.



그리스도의 교회 75주년 기념대회 모습(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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